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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양팡, 카라 더봄센터에 사료 546개 기부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활동 나서 

 

 

아프리카TV와 유투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양팡이 유기동물 보호센터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해 프

리미엄 습식사료 546개를 전달하고 일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카라 더봄센터’는 비영리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경기도 파주에 건립한 

토털 반려동물복지센터로 동물을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 유기와 학대, 매매가 없는 반려문화 조성

을 목표로 한다. 

 

양팡은 지난 7월 7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이 있다는 이유

로 구조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후로 동물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번 카



라 더봄센터 방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동물들을 위해 프리미엄 사료 546개를 기부하고 산책, 청소, 놀

이 등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고양이들에게 별

이, 풍이, 팡이, 구독이 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양팡의 기부와 봉사 소식에 구독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도 멋있는 사람”, “양팡이 진정한 인플루언서네 좋은 영향 많이 끼치려 노력하니 보기 좋다”, “이런 영상

들을 계기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졌음 좋겠다. 선한 영향력 고맙다”라며 그의 활동을 응원했

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후원 소식을 전하며 “매년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외면 받는 동물

들의 현실이 막막한 이 시점에서 양팡 님의 행동은 동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양팡 님의 긍정적

이고 밝은 에너지에 힘입어 동물들을 더 살뜰히 보살피고 입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라 더봄센터는 2020년 하반기 정식 개관 예정으로 현재는 약 180여마리의 구조동물들이 돌봄

을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끝) 


